
일 써클차트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이하 음콘협 와 국내 일부 음악서비스 1 ( ' ')
사업자는 최근 음원 사재기 정황에 대한 유의미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보의 증거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재기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면밀한 ,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음원 사재기 는 특정 인원이 특정 가수의 음원을 반복하여 재생하거나 구매하여 음원 관련 기‘ ’ , 
록 자료들을 조작하는 행위로 대중음악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이다 온라인 음원시장 . 
초창기인 년대부터 음원 사재기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며 음콘협과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2010 , 
함께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년 문체부 사재기 방지대책 발표 및 검찰조사 등 각고의 노력으로 수그러드는 듯했지만2013 , 
제재 방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써클차트는 국내 음악방송 및 각종 시상식 선정 기준의 근간이 된“
다 써클차트의 투명성 확보는 단순히 차트 운영 측면 뿐만 아니라 팝 시장 전체에 영향을 . K-
미칠 수 있으므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음원 사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고 , 

팝 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K- " .

이에 음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단순히 해당 계정에 대한 
기술적 조치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재기 관련 현황, 
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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